
원양산업 동향[2018.5]

□ 어종별 생산동향

ㅇ (실적) 원양어업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.7% 증가

- (참치류) 태평양 및 인도양 어황 호조로 전년 동기간 대비 생산량

35.8% 증가

- (오징어) 포클랜드 수역 어획부진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생산량

27.1% 감소

- (명태, 꽁치) 전년 대비 조기 조업으로 생산량 증가

구 분

평년(5년) 2017년 2018년
전년대비

증감(누계)
누계

(1.1～5.31)
당월

누계

(1.1～5.31)
당월

누계

(1.1～5.31)

합 계 234,575 33,831 178,953 48,083 205,210 14.7%

참치류

선망 110,625 18,745 94,571 26,782 128,466 35.8%

연승 12,352 2,796 11,900 2,759 11,718 △1.5%

소계 122,977 21,541 106,471 29,541 140,184 31.7%

오징어류 70,895 2,251 42,114 1,493 30,707 △27.1%

명태 285 - - 920 920 -

꽁치 644 539 539 2,624 2,624 386.9%

기타 39,774 9,500 29,829 13,505 30,775 3.2%

(단위 : 톤)

ㅇ (전망) ‘18년 6월 참치 생산량 전년 동월대비 증가, 오징어는 감소 예상

□ 주요 수역별 생산동향

ㅇ (태평양) 선망어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생산량 35.8% 증가, 연승어업은

전년 동기간 대비 조업척수 6척 증가하였지만 생산량 3.1% 감소

ㅇ (인도양) 선망어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조업척수 1척 감소하였지만

어황 호조로 생산량 36.6% 증가, 연승어업은 조업척수 1척 감소하였지만

생산량 7.8% 감소

ㅇ (포클랜드) 전년 동기간 대비 조업척수는 3척 증가하였지만 어획 부진

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 24.1% 감소



(단위 : 톤, 척)

주요수역

평년(5년) 2017년 2018년 전년대비

증감(누계)누계 당월 누계(1.1～5.31) 당월 누계(1.1～5.31)

생산량생산량 척수 생산량 척수 생산량 척수 생산량 척수 생산량 척수

합 계 234,575 33,831 188 178,953 193 48,083 197 205,210 207 14.7% 14

태평양
선망 102,669 17,840 24 88,198 25 25,854 24 119,760 25 35.8% -

연승 11,359 2,512 83 10,586 85 2,524 85 10,263 91 △3.1% 6

인도양
선망 7,950 905 2 6,373 3 928 2 8,706 2 36.6% △1

연승 1,291 275 9 1,160 10 192 5 1,070 9 △7.8% △1

포클랜드
(채낚기 및 트롤)

70,307 3,318 35 44,887 36 2,209 31 34,051 39△24.1% 3

북태평양
북양트롤 580 24 1 297 1 1,007 3 1,104 3 271.7% 2

봉수망 644 539 19 539 19 2624 19 2,624 19 386.8% 0

기타수역 39,775 8,418 15 26,913 14 12,745 28 27,632 19 2.7% 5

□ 어가동향

ㅇ (참치류) 가다랑어 국제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기간대비 4.5% 하락,

눈다랑어 0.6%, 황다랑어 4.5% 하락

ㅇ (오징어) ‘17년 대비 보합세, ‘16년부터 지속된 생산부진 및 재고량

감소로 평년 동기간 대비 113.1% 상승

{단위 : 생산단가, 원/kg}

구 분
평년(5년) 2017년 2018년

전년대비 증감
평균(1.1～5.31) 평균(1.1～5.31) 평균(1.1～5.31)

참치류

가다랑어 1,523 1,818 1,737 △4.5%

눈다랑어 6,406 5,919 5,883 △0.6%

황다랑어 3,156 3,827 3,654 △4.5%

오징어류 1,868 3,980 3,980 0.0%

명태 1,095 - 1,065 -

꽁치 2,260 2,262 2,262 0.0%

ㅇ (전망) ’18년 6월 참치류 어가 하락, 오징어 어가 보합세 예상

원양산업동향월보 집계 결과는 잠정치이며 향후 통계확정 시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


